
노동존중선대위 핵심의제실천단, 

안전한 일터와 돌봄노동을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안전한 일터, 아프면 쉴 권리, 돌봄권 보장은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핵심의제실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
언, 정책간담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안전한일터·아프면쉴권리실천단, 정책협약 및 이재
명 후보 지지선언

 5월 29일(목)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와 안전한일터·아프면쉴권리실
천단(단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정책협약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장인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전국연대
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 외 연대노조 조합원,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가 사용 시 노동자의 불이익 금지와 지원책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확대 ▲ 상병수당제도 설계 시 사회적 의견 반영 등이다.

김윤 실천단장은 인사말에서 “안전한 일터, 아프면 쉴 권리는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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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비전에 담긴 약속”이라며 “일할 권리와 치유할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 병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정연실 여성청년본부장(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아프면 쉴 권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5년의 시간동안 여전히 제대로 된 제도
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아프면 누구나 걱정없이 쉴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21대 대선 승리에 한국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의 문현군 위원장도 “코로나처럼 전 사회가 멈췄을때에도 반
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너무 축소되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아플 
때 쉬지 못하면 큰 병으로 이어져 나중에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지므로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자가 행복한 돌봄복지국가를 만들 후보, 이재
명!”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같은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
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
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장인 정연실 상임부위원장과 한
국노총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전국가사서비스 제공기관협의회 한
복남 대표, 노동존중선대위 책임의원인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에는 ▲ 헌법상 돌봄권 보장과 돌봄기본법 제정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확대 
▲돌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 이후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돌봄이 보편화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
만, 일자리와 복지가 분리된 한국에서는 노동부도 복지부도 여가부도 우리를 책임지
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돌봄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
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첨부. 현장 사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지지선언

▲안전한 일터·아프면 쉴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